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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자기지각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a group counseling program 
with phototherapy for enhancing the self-perception and self-esteem of female adolesc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40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with 20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0 in the control group. We conducted an 8-week program with a 4-week 
follow-up session for the participant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 -tests, ANCOVA, and 
ANOVA with PASW Statistics 18.0 (SPSS Inc., Chicago, IL).    
Results: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self-perception and self-esteem of the experimental group 
increased after the program whereas the control group showed no difference. In addition, the 
phototherapy group counseling program showed that the treatment effect was maintained even 
after 4 weeks.
Conclusion: The group phototherapy program helped the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to build a 
more positive self-concept, with respect to both self-perception and self-esteem. 

Keywords : self-perception, self-esteem,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phototherapy, group 
counsel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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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발달적 기간으로, 

생물학적 · 인지적 · 사회정서적 변화를 포함한다. 청소년들의 

생물학적 · 인지적 · 사회정서적 변화는 성기능의 변화에서부

터 추상적 사고 과정의 변화와 독립성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Santrock, 2003/2004). 이러한 변화들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등, ‘자기에 대한 정

의’를 찾아가는 탐색을 하게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

은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기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에 대한 이해는 자기인식에서 출발하며(O. B. Jung, 2015), 

자기에 대한 인지적 표상으로 자기개념의 본질이나 내용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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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Jang, 2002/2009). 자기개념은 그것이 사람의 행동을 

동기화하고 방향감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Rice & Dolgin, 

2002/2009).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며 다른 

타인들도 자신을 좋아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고 생각

한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생각을 자아상(self-image)이라고 하

는데, 이는 자기에 대한 지각에서 생기는 것이다(Hamachek, 

1978). 이처럼 한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바람직한 사람으로 

보이는가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게 되는 것을 자기지각(self-

perception) 혹은 자기개념(self-concept)이라고 한다(J.-H. Kim, 

1987).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또는 자신의 행동 결과

에 대한 개인의 관찰과 해석, 사회적 학습과 관련된 여러 과정

을 통해서 습득해가는 자기 평가적인 신념을 자기지각이라고 

정의내리기도 한다(Harter, 1982). 

청소년기 자기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는 그들의 사고, 감정, 

행동 등 모든 영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긍정적

인 자기지각은 성취동기를 유발하는데 필수적이며, 반면에 부

정적인 자기지각은 성취의욕을 낮추고, 문제 해결 능력에 장

애를 가져온다(J.-H. Han, 1996; Y. A. Park, 1995). 또한 많은 연

구들은 청소년의 부정적 자기지각이 우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Y. S. Jung, 2000; Kaplan, 1975; J.-H. Kim, 

1987; Kwak & Kim, 1997). 이처럼 자기지각은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평정하는 것으로 자신감

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도 매우 중요하다(J. E. Hong, 

2014).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 즉 자기에 대한 인지적

인 측면인 자기지각이 형성되면서, 스스로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러한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느낌이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며(Simmons & 

Blyth, 1987),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외부적 환경에서의 적응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하다(Coopersmith, 1967). 청소년

기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하게하고, 

주위환경이나 사회관계에서 안정감, 소속감, 성취감을 느끼게 

하므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반면에, 낮은 자아

존중감은 부정적으로 자기평가를 하게하여 자기수용력이 낮

아지고, 의존감과 자기비하감을 느끼게 하는 등 결국 인간관

계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C.-G. Kim & Ko, 2002). 그뿐만 아니

라 우울증, 자살, 비행 등 심각한 적응의 문제들과도 연관이 있

으며(T.-S. Choi & Hong, 1997;  J. S. Hong, 2010; Kaplan, 1975; 

H.-H. Kim, 1998; H.-S. Kim, 2014), 특히 우리나라 입시위주

의 교육제도는 학교생활에 흥미를 저하시키고 부적응을 유발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연구결과, 이러한 학생들도 자아

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O. N. Shim, 1994). 

이와 같이 청소년이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며 성장해 나가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

요하다. 긍정적 자기지각 또는 높은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정

신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인간 발달 과정에서 추구되

는 결과이기도 하다(Rice & Dolgin, 2002/2009). 따라서 청소

년들이 외부 환경에 적응하여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적절히 대

처하는 능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자신의 발달과업을 잘 수행

해 나가기 위해서는 심리적 자원인 자기지각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나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는 자기지

각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최근에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방법이 영상매체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자기지각 및 자아

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일수록 집단상담에 대한 동기가 낮거

나 비자발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교적 청소년들

이 흥미를 가질만한 도구를 활용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그 효

과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영상매체는 디

지털 기기를 잘 다루는 청소년에게는 접근성이 용이하고(Y. S. 

Shim, 2011), 놀이적 속성(playfulness)을 가지고 있어, 청소년들

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그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B.-J. Choi & Kim, 2010)이라고 할 수 있다.  

영상매체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비언어적인 도구는 영화와 사진이며, 이 중 사진은 

스마트폰과 디지털카메라의 대중화로 그 어떤 매체보다 쉽고 

흥미롭게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Yoo, 2014). S. H. Park 

(2004)에 따르면 사진은 기록성, 사실성, 전달성이라는 속성으

로 인해 정지된 한 순간만이 담긴 앨범 속 사진이지만 보는 사

람에게 그 순간의 앞뒤 상황을 연상함으로써 기억을 재생시키

는데, 이러한 과정이 가능한 것은 사진이 가진 고유한 지각적 

특성 중에 하나인 투사적 과정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 Weiser (1999/2012)는 사진은 그동안 말이나 의식적인 탐색

을 통해서 접근할 수 없었던 무의식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보

여줄 수 있는 훌륭한 도구로 보았다. 즉, 사진이라는 시각적 매

체를 통해 내담자의 내적인 경험적 표상을 시각화함으로써 자

신의 내부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진

과 자기(self)를 연결하는 작업은 사적인 언어로 저장되어있는 

감정과 느낌을 보다 명확하게 해주는 과정으로서 자기인식을 

명료화하고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체험될 수 

있다(Schmais, 1985). 

사진을 활용한 상담은 자기 자신을 찍거나 보는 등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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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과거 경험과 기억을 쉽게 되살리고, 이를 외부에 투사

하는 과정에서 고유의 지각과 인지방식이 드러나는 특성이 있

다(Fryrear, 1983). 사진치료 기법 중에서도 특히, 자신의 사진

을 다루는 자화상 작업은 자기인식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유도

할 가능성이 높은데, Bond, Woodall, Jordanova, Clark Koerner

과 (2005)는 자화상 작업이 사진 속 주체로서의 나, 사진의 창

조자로서의 나, 보는 관객으로서의 나, 이렇게 세 측면의 자아

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독특한 장을 마련한다고 하였다. 이 과

정에서 개인은 자신을 표현하는 서사와 상징이 가능하고 이

를 통해 일종의 정화와 자기의 재인식, 재구성이 이루어진다

(Nunez, 2009). 

이와 같은 사진치료의 장점은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서 다

양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사진치료를 

실시한 프로그램들은 그들의 자아존중감이나 자기개념 등의 

향상에 사진치료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는 우선, 초등학생에게 사진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 연구(Ammerman & Fryrear, 

1975; Lee & Park, 2013)가 있고, Yoo (2014) 역시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진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자

아존중감의 향상을 보고하였다. J.-H. Choi (2008)는 중학생들

에게 잡지 사진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해 보도록 한 집단

상담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더불어 집단

사진치료 연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남녀중학생

의 자아개념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J. Kim, 2016)가 있으

며, G.-H. Han (2015)과 Kang (2012)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 연구결과

를 보고하였다. 그 외 사진치료 기법을 진로상담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고등학생의 진로 성숙도와 진로 정체감 및 진로 자

기효능감을 향상시킨 J. S. Lee (2015)의 연구와, 대학생의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킨 Cho (2011)의 연구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진을 활용한 자기 탐색의 효과는 지적으로 취약한 지적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바, Ahn (2011)은 치료

에 참여한 지적장애아동이 자기 탐색활동을 수행하여 자신감

을 회복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사진을 활용한 상담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진이 자기지각을 할 수 있는 자기 

반영적 매체의 특성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신을 어떻

게 보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정의 내리

는가 하는 문제와 동일하다. 자신이 자기를 직면할 용기만 있

다면, 사진을 통해 내면화 시킨 자신에 대한 그림과 실제 자신

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자화상 이미지는 청소년들이 TV나 

기타 미디어의 영향, 혹은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 스스

로가 자신을 어떻게 상징화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자기와 대

화 할 수 있는 ‘셀프 토크’의 기회를 주며, ‘타인의 입장에서 자

신을 바라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나를 바라보

는 사진 작업은 ‘내면화된 자아의 외면화된 표상’이며, 이는 타

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와 연결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 

상담과정에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페이스(pace)에 맞추어 

자신의 이미지를 검토하고 스스로 질문하면서 탐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타인에게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자기 반영적 관

찰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내담자들은 자아존중감, 자

신감, 자기수용을 활성화하고, 내담자가 자신과 타인 간의 경

계를 발견하도록 돕는다(Weiser, 1999/2012).  

내담자들은 사진을 찍는 행위를 통해 공격성을 표현하고, 

자신을 찍는 주체로서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

고 감정의 정화를 겪음으로서 자아개념에 변화를 가지고 온다

(J. Kim, 2016). 또한 ‘사진 찍기’가 대상을 선택하고, 통제하여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J. S. Han, 2003) 사진을 많

지 찍어보지 않았던 내담자의 경우, 사진을 찍고 스스로 자신

을 주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 역시 자기 이미지를 강

화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진이라는 비언어적인 매체

를 활용한 상담 및 심리치료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상담과

정 중, 내담자의 자기(self )를 탐색하는 영역에서 사진을 유용

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료 장면이 아니더라

도 최근 스마트폰 및 미디어 환경의 발전으로 청소년들은 자

기 사진을 찍고, 보고, 찍힌 사진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스스로

의 기억과 감정을 되돌아보며,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지각을 하게 되고, 이는 

곧 자아존중감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사진치료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청소년의 자기개념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보고하면서도, 실질적 · 통계적으로 자

아존중감 등이 낮은 대상을 선정했다기보다는 환경적으로 취

약하거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대상을 선정했다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자기지각이 부정적이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진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

시하여, 자기지각 및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

상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선행 연

구결과 자기지각과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은 시기로 밝혀진 청

소년 초기(Rice & Dolgin, 2002/2009), 즉 중학생 시기의 청소

년을 대상으로 실험을 설계한다면 이 연구는 더욱 타당하고 



Kim and Cho   180

신뢰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중학생 시기가 자기지각과 자아존중감이 낮은 이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시기 청소년들은 초등학생 때

와는 다른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

며, 자신을 탐색하고 기술하고 평가하는 영역이 아동기에 비

해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기(T. R. Kim et al., 2006) 때문에 자신

에 대한 태도나 평가의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초기에는 아동기나 청소년 후기에 비해 모순된 

자기묘사를 하는 등 자기개념이 더 혼란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O. B. Jung, 2015). 그러므로 초기청소년들의 발달에 자기지각

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이 시기 부정적 자기지각의 형성은 

문제행동과 직결될 수가 있고, 긍정적 자기지각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J. E. Hong, 2014). 

이와 함께 선행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존중

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되는 연구(I.-K. Choi, 2001)가 있는

데, 이러한 현상을 Harter (2006)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

년들보다 사춘기 변화 동안 더 부정적인 신체상을 갖기 때문

에 자아존중감이 하락한다고 보였다. 또한 청년초기 소녀들

이 소년들보다 신체적 매력이나 동년배 수용에 더 많은 관심

을 갖기 때문에 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는다(Jang, 2009)는 연

구결과도 있다. 즉, 이 연령대의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

들보다 자신들의 외모에 더 많이 몰두하며, 덜 만족하고 있다

(Rice & Dolgin, 2002/2009)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신체적 매력

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자기지각은 그들의 전반적인 자아존중

감의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이 된다(Lord, Eccles, & McCarthy, 

1994). 따라서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자기지각이나 자아존중

감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중생을 대상으로 사진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

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진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여중생의 자기지각을 긍정적

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사진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여중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은평구 소재의 S여자중학교 학생 724명에게 

자기지각 척도와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한 

후 평균 하위 10%에 해당하는 72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여

중생 중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20명을 실험집단으로 구

성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거나 프로

그램에 참가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 52명 중 20명을 무작

위로 선별하여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집단은 10명씩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사진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

고, 통제집단은 실험집단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들은 실험집단이 프로그램에 참여하

는 동안 교실에서 120분 동안 자유 시간을 갖는 것으로 기획

되었으며, 실험집단과 같은 시기에 사전, 사후 설문을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집단별 학년 구성을 보면 우선 실험집단은 1

학년은 8명(40%), 2학년은 6명(30%), 3학년은 6명(30%)이었

고, 통제집단은 1학년은 7명(35%), 2학년은 7명(35%), 3학년

은 6명(30%)이었으며, 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여중생의 자기지각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사

진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그 효과성 검증을 위하

여 실헙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 

4주 후 추수검사를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설계

는 Table 2와 같다. 

Table 1
Composition According to Grade by Group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1 Grade 2 Grade 3 

Frequency (ratio) 8 (40%) 6 (30%) 6 (30%) 7 (35%) 7 (35%) 6 (30%)

Total 20 (100%) 20 (100%)

Note. N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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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절차

프로그램의 개발 절차

본 사진치료 프로그램은 연구자 변인을 최소화하면서도 연구

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 한국사진치료학회 수퍼바이저이자 국

내에 최초로 사진치료를 소개한 주 저자가 사진치료 전문가 2

명과 함께 프로그램을 계획, 설계, 실행 및 평가 과정을 거쳐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전문가들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을 설계하였고, 이 프로그램이 해당 청소년 발

달단계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 1월 12일∼2015

년 1월 28일까지 청소년 4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참가자와 진행자의 평가 및 피드백을 

받았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수정 · 보완하였다. 

또한 사진 및 영상관련 전문가와 영화치료 전문가, 상담 전문

가 5인의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 검사를 거쳐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참가자와 진행자, 전문가의 자문을 기초로 개선

된 점은 우선, 이 프로그램 내용이 참가자들의 발달 수준에 맞

으며 충분히 흥미로운가에 대해 검증을 하였고, 이에 어려운 

사진치료 용어를 대상자들에게 맞는 쉬운 단어로 전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피드백을 받아 이를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활

동지 내용이 많고, 글을 쓰고 발표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자기표현이 서툰 대상자들을 위해 활동지의 양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활동지 내용을 글

로 쓰거나 발표하는 시간을 줄이고, 게임이나 동작표현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셋째, 회기당 소화해야하는 활동의 양이 

많은 것도 문제로 제기되어 몇 가지 내용을 삭제하고 간소화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이 지연되는 것도 문제가 됐는데 

특히, ‘자화상 사진 찍기’ 작업에서는 암실의 카메라와 연결된 

리모콘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 시간을 낭비하여 집단상담

의 흐름이 깨지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렇게 소모되는 시간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학교 측에 시스템 점검을 요청하였다. 넷

째, 회기별 내용이 전체 프로그램의 목적과 일치하는지와 전 

회기와 연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된

다는 의견을 들어 이를 수정하였고, 다섯째, 진행자들 간의 진

행순서나 방법, 내용을 안내하는 멘트, 표현과 태도 등에서도 

의견을 조율하여 진행자 간 일치성, 즉 실험의 신뢰도를 높이

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러 변수가 많은 학교 측의 상

황을 고려하여 진행자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전에 변동사

항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에 따라 매 회기 전 담당교사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 

본 프로그램을 실제 진행한 집단상담자들은 상담 및 사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의 사진치료 경험능력을 가

지고 있는 전문가이며, 수퍼바이저인 주저자의 수퍼비전을 받

으며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사전에 프로

그램의 과정과 세부 사항을 미리 숙지하였다. 그 후 본 프로그

램 진행을 위해 같은 주에 학교를 방문하여 사진치료를 시행

하였고, 실시 후 동시에 수퍼바이저인 주 저자와 함께 그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논의와 수퍼비전을 매 회기마다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 절차

본 연구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과정은 총 8회기로 주 1회, 

매회 120분씩 두 집단(각 10명씩)으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집단상담이 끝난 4주 후 추수회기 1회를 진행하였다. 실시기

간은 2015년 3월 30일∼2015년 5월 18일까지였고, 추수회기

는 6월 15일에 진행이 되었다. 집단상담 장소는 S여자중학교 

프로젝트가 있는 교실 혹은 암실에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 및 평가

본 프로그램은 8회기로 구성되었고,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은 

Table 3에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활동내용 및 진행과정은 다

음과 같다.  

우선 1회기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구

체적인 안내와 집단원들의 기대 및 목표 등을 나눈 10분 정도

의 도입 이후 ‘자기 개방성 높이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 장의 

사진을 도화지에 붙인 후 서로 사진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해 나가는 시간을 20분 정도 가졌다. 이후 1시간 20분간의 사

진치료 작업에서는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예

를 들면 이 사진으로만 봐서는 나에 대해 알 수 없는 것, 사진

Table 2 
Pre-Post-Follow-Up Test Design of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Pre-test Treatment Post-test
Follow-up 

test

Experimental 
   group O1 X O2 O3

Control 
   group O4 O5 O6

Note. O1, O4: pre-test; O2, O5: post-test; O3, O6: follow-up test; 
X: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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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마음에 드는 것, 사진에 빠져있는 것 등을 발표함으로써 

서로를 알아가도록 진행이 되었다. 마무리 10분 동안에는 소

감을 나누고 다음 차시에 활용하게 될 사진에 대한 과제를 내

줬다. 이 회기 동안 집단원들은 첫 회기의 긴장감과 어색함을 

해소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며, 집단상담자와 집단원, 그

리고 집단원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기를 갖게 되었다. 

2회기는 ‘자기지각에 대한 주관성 탐색’과 ‘긍정적 자기지

각 형성’이라는 목표로 회기를 진행하였으며, 도입으로 10분 

정도 한 주 간의 생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고 지난 회기에 

과제로 내 준 ‘자신이 지각한 가장 못생긴 사진’을 제출 하여 

스크린에서 함께 볼 수 있도록 준비 하였다. 그 후 1시간 30분 

간 사진을 활용한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는데, 집단원들과 함께 

사진을 탐색하는 동안 각자 생각하는 못생겼다는 것의 의미와 

부정적 자기지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이와 더불어 집

단원 간 지각 차이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이 있었다. 다음 20분

간은 회기를 통한 성찰과 나눔의 시간을 갖고 집단상담을 마

무리 하였다. 이 과정은 그동안 자신 또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평가와 피드백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내면의 나를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 

D. Hayes (2002)는 집단원이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을 보고할 

때 사진을 이용하여 그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하면 직접적으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보다 덜 위협적으로 지각하게 되

어 방어나 저항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즉, 사진이라는 시각적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정신적 이미지를 시각화함으로써 자신

의 정서와 사고를 충분히 경험하게 되고, 이를 명료하게 지각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수용적으로 변

화하고 심리적 유연성이 확보되는 것이다(S. C. Hayes, Luoma, 

Bond, Masuda, & Lillis, 2006). 그러므로 집단원은 이 과정을 

통해 자기 욕구와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를 이해 및 수용하게 

된다. 더불어 다른 집단원들과 집단상담자로부터 받은 새롭고 

긍정적인 피드백은 집단원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을 형성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후의 작업들도 2회기와 같이 10분의 도입과 1시간 30분

의 작업, 20분의 성찰과 나눔의 시간으로 20분을 가졌다. 매 회

기 과제를 내주었고, 그 작업물이 많은 경우는 회기를 두 번으

로 나누어 충분히 사진치료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이

유로 상징적 사진치료, 내면 사진치료, 재연치료는 모두 2회기

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3–4회기는 ‘자기 상징과 자기 정체감 탐

색’을 목표로 나를 상징하는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 대해 소개

Table 3 
Procedures of Phototherapy Group Counseling Program

Session Theme Goal Content
1 Self introduction with   

   photograph
∙ Orientation
∙ Increase self-openness  

∙ Phototherapy program guide
∙ Self-introduction with a photograph 
∙ Ask and answer about your photos

2 My ugly photos ∙ Subjectivity search for self-perception
∙ Form positive self-perception

∙ Introducing my ugly photos 
∙ Explore photos with group circles
∙ Receive new feedback from members and counselors about 

negative self-perception
3 Symbolic phototherapy 1 ∙ Exploring self-symbols

∙ Exploring self-identity
∙ Taking pictures that symbolize me
∙ Introducing and navigating photos that symbolize me
∙ Exploring memory and the reason why symbols are formed

4 Symbolic phototherapy 2

5 Take an inner photos ∙ Explore inner emotions
∙ Enhancement of self-understanding 
    and acceptance 

∙ Take a self portrait in the darkroom
∙ View inner photos 
∙ Explore inner emotions in inner photos
∙ Comparison of portrait and inner photos 

6 View inner photos

7 Reenactment therapy ∙ Exploring  multiple identities
∙ Self empowerment
∙ Form self-esteem 

∙ Reproduce an important person that one wants to become 
∙ Create a saturated self-image (take hundreds of pictures)
∙ View reenactment photos
∙ Empower through photos 
∙ Share feelings and finis

8 Take a reenactment photo

9 Follow-up session
  (after 4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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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과 그 상징이 형성된 이유 및 기억들을 찾아가는 시

간을 갖게 되었다. 사진치료의 상담장면에서는 이러한 내담자

의 상징적 표현들로부터 치료가 시작되고, 내담자는 이 과정을 

통해 외부화된 자신의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 통찰로 이어진다(Ginicola, Smith, & Trzaska, 2012). 5–6회

기는 ‘내면 정서 탐색’과 ‘자기에 대한 이해 및 수용능력 향상’이

라는 목표 하에 자화상 사진을 찍고, 사진에 나타난 자기 내면

의 정서를 탐색하는 단계를 가졌다. 여기서 ‘자화상 사진 찍기’

란 사진사와 피사체, 관객 모두가 동일한 인물로 구성된 사진

이며, 기술적으로는 카메라와 연결된 리모콘을 사용하여 자기 

스스로 사진을 찍는 것을 말한다. 자화상 사진작업의 과정은 

먼저 카메라를 내담자의 얼굴과 상반신에 맞춘 후, 어두운 암

실에서 눕거나 서서 카메라를 바라보게 하였으며, 다음으로 집

단상담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감정을 떠올려 보게 하고, 집

단상담자가 암실을 나가면 카메라와 연결된 리모콘을 눌러 대

략 10–20장의 사진을 찍도록 하였다. 이후 찍은 사진을 집단상

담자와 함께 보며 결정적인 사진 세 장 정도를 고르고, 집단원

들의 피드백을 듣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찍은 내 사진을 통칭하는 ‘초상사진’과 공적으로 공개하고 싶

은 자신의 사진이 아닌 사적이며 숨기고 싶고, 상처 입은 감정

을 담고 있는 진솔한 자화상 사진인 ‘내면사진’을 비교하는 과

정을 통해 외부에서 바라보는 나와 내부에서 바라보는 나 사이

의 지각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7–8회기에서는 

‘다중 정체성 탐색’과 ‘자기 스스로에게 임파워먼트’, ‘자아존중

감 형성’이라는 목표 하에 자신이 되고 싶은 중요한 인물을 재

현하여 수 백 장의 사진을 찍고 그 찍힌 사진을 가지고 임파워

링하는 단계로 진행이 되었다. 이러한 사진치료 집단상담 과정

은 내담자의 자기지각의 문제를 잘 드러나게 하고, 자기 존중

감, 자신감, 자기 수용을 활성화하며, 자신과 타인간의 심리적 

경계를 발견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한다(Weiser, 1999/2012).

  

 측정 도구 

자기지각 척도

자기지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 Harter (1985)가 개발하고 

Yee, Park과 Han (1997)이 사용한 자기지각 척도(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 [SPPA])를 문장이 어색하거나 중학생에 

맞는 단어가 아닐 경우 이를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

문지는 어떤 문제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의 영향을 먼저 택하

게 한 후 그 정도를 다시 세분화하여 측정하는 4등급 Likert식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지각이 긍정적임

을 나타낸다. 이 척도는 학업 능력, 사회적 수용, 운동 능력, 신

체 외모, 행동 품행, 깊은 우정, 이성적 매력, 전반적 자기가치

의 8개 하위요인이 각 5개 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Yee 등(1997)의 연구에서는 학

업능력 .73, 사회적 수용 .71, 운동역량 .83, 신체외모 .80, 행동 

품행 .62, 깊은 우정 .85, 이성적 매력 .65, 전반적 자기가치 .59

이고, 본 연구에서는 학업능력 .82, 사회적 수용 .82, 운동역량 

.83, 신체외모 .79, 행동 품행 .59, 깊은 우정 .87, 이성적 매력 

.73, 전반적 자기가치 .82이며 전체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J.-H. Kim

과 Kim (1996)이 한국의 아동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척도를 수

정 · 보완한 H.-H. Kim (1998)의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응답

방식은 5등급 Likert식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이 척도는 가정적 자아(6문

항), 친구관련 자아(9문항), 교사관련 자아(5문항), 학업 및 전

반적 자아(10문항), 신체외모 자아(7문항), 신체능력 자아(6문

항), 성격적 자아(6문항)의 7개 하위요인의 총 49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H.-H. Kim (1998)의 

연구에서는 가정적 자아 .81, 친구관련자아 .87, 교사관련자아 

.82, 학업 및 전반적 자아 .90, 신체외모자아 .77, 신체능력자아 

.76, 성격적 자아 .81이며 전체 신뢰도는 .93이고, 본 연구에서

는 가정적 자아 .81, 친구관련자아 .90, 교사관련자아 .76, 학업 

및 전반적 자아 .89, 신체외모자아 .74, 신체능력자아 .77, 성격

적 자아 .85이며 전체 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여중생의 자기지각 및 자아존중감 증진을 목적으

로 사진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PASW 18.0 (SPSS Inc., Chicago, IL)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

법을 실시하였다. 

먼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독립표본 t - test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집단상담 프로그

램 실시 사전 - 사후검사에서 얻은 점수로 대응표본 t -test를 실

시하였고,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 점

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ANCOVA)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내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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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변화와 프로그램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

원변량분석(ANOVA)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동질성 검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일한 집단임을 가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상의 차이

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는 Table 4와 같이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두 집단의 동질성이 입증되었다.  

자기지각과 자아존중감의 사전-사후검사 점
수 비교분석

여중생에게 사진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험 

및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

표본 t - test를 한 결과는 Table 5, Table 6과 같다. 

자기지각의 사전-사후검사 점수 비교

사진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자기지각

은 사전검사 보다 사후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

었다. 반면에 통제집단의 자기지각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

의 평균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사전-사후검사 점수 비교

사진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자아존중

감은 사전검사 보다 사후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

되었다. 반면에 통제집단의 자아존중감은 사전검사와 사후검

사 간의 평균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Homogeneity Test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Variables

Experimental group,
(n = 20)

Control group
(n = 20)

t pM SD M SD
Self-perception 1.89 0.22 1.98 0.29 -1.07 .29
Self-esteem 2.37 0.15 2.45 0.13 -1.75 .09
Note. N = 40. 

Table 5
Comparing Pre-Post-Test Scores of the Self-Perception Scale

Variables Group
Pre-Post-test Post-test

tM SD M SD
Self-perception Experimental group (n = 20) 1.89 0.22 2.91 0.39 -8.87***

Control group (n = 20) 1.98 0.29 2.03 0.24  -.77
Note. N = 40.
***p < .001.

Table 6 
Comparing Pre-Post-Test Scores of the Self-Esteem Scale

Variables Group
Pre-post-test Post-test

tM SD M SD

Self-esteem Experimental group (n = 20) 2.37 0.15 3.34 0.55 -7.29***
Control group (n = 20) 2.45 0.13 2.49 0.14 -1.03

Note. N = 40.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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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지각과 자아존중감의 공변량 분석 

사진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여중생의 자기지각과 자

아존중감 평균이 실험 및 통제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공변량 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7, Table 8과 같다. 

자기지각의 공변량 분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지각 사후검사 점수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이고 있다(F = 68.60, p < .001). 이는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두 집단의 사후검사 

점수의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이며, 따라서 사진치

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한 여중생의 자기지각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향상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7).

 자아존중감의 공변량 분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존중감 사후검사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 = 38.55, p < .001). 이는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두 집단의 사후검

사 점수의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이며, 따라서 사진

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한 여중생의 자아존중감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8). 

자기지각과 자아존중감의 사전-사후-추수
검사 점수 비교분석

집단별로 자기지각과 자아존중감의 사전-사후-추수검사의 변

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9, 

Table 10과 같다.

자기지각 사전-사후-추수검사 점수 비교분석

실험집단 사전-사후-추수검사의 자기지각 차이는 F = 50.01, p 
< .001로 나타나 각 시기별 자기지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사후검사에서 직전 검사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p < .001)

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종료 4주 후의 추수검사는 사후검

사보다 자기지각 점수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

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ns)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진치료 집단상담에 참여한 여중생의 자기지각은 

실험 전보다 현저하게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추후에도 

Table 7 
Results of ANCOVA for the Self-Perception Scale

Source SS df MS F

Covariates
  (self-perception-pre)

   .36 1  .36 3.36 

Group   7.40 1 7.40  68.60***

Error   3.99 37  .11

Total 256.03 40

Note. N = 40.
***p < .001.

Table 8 
Results of ANCOVA for the Self-Esteem Scale

Source SS df MS F

Covariates
  (self-esteem-pre)

   .95 1 .95  5.76*

Group   6.33 1 6.33   38.55***

Error   6.08 37 .16

Total 352.43 40

Note. N = 40.
*p < .05. ***p < .001.

Table 9 
Comparing Pre-Post-Follow-Up Test Scores of Self-Perception

Group

Pre-test Post-test Follow-up test

F

Follow-up test (Scheffé) p 

M (SD) M (SD) M (SD) Pre-post Pre-follow-up Post-follow-up

Experimental group 1.89 (0.22) 2.91 (0.39) 2.66 (0.37) 50.01*** .000 .000 .065

Control group 1.98 (0.29) 2.03 (0.23) 1.95 (0.31)   .42 .851 .945 .665
Note. N = 40.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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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통제집단에서의 

사전-사후-추수검사 결과는 F = .42, ns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시간경과에 따른 자기지각 평균점수의 변화는 

Figure 1과 같다. 

자아존중감의 사전-사후-추수검사 점수 비교

분석

실험집단 사전-사후-추수검사의 자아존중감 점수 차이는 F = 

25.99, p < .001로, 각 검사 시기별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후검정에서 직전 검사와의 차이를 검증

한 결과, 사후검사의 자아존중감 점수가 증가하여 사전점수와 

유의한 차이( p < .001)를 보였으며, 추수검사의 자아존중감 점

수는 사후검사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ns)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점수를 유지했다. 이를 통해 사진치료 집단

상담에 참여한 여중생은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고, 추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사전-사후-추수검사의 결과는 F = .21, ns로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시간경과에 따른 자아존중감 평균점수의 변화는 

Figure 2와 같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여중생을 대상으로 사진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자기지각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

하고, 그 효과가 프로그램 종결 후에도 지속이 되는지를 알아

보았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중생에게 사진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의 자기지각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에 비

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 이에 반해 통제집단은 사전검

사와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

한 상태에서 두 집단 간 사후검사를 비교해 본 결과도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진치

료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여중생의 자기지각을 긍정

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진치료를 실시한 청소년들의 자기지각이 향상되었다

Figure 1. Changes in self-perception score by measurement period. Figure 2. Changes in self-esteem score by measuremen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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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mparing Pre-Post-Follow-Up Test Scores of Self-Esteem

Group

Pre-test Post-test Follow-up test

F

Follow-up test (Scheffé) p 
M (SD) M (SD) M (SD) Pre-post Pre-follow-up Post-follow-up

Experimental group 2.37 (0.15) 3.34 (0.55) 3.18 (0.54) 25.99*** .000 .000 .542

Control group 2.45 (0.13) 2.49 (0.14) 2.46 (0.30) .21 .814 .978 .912
Note. N = 40.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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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Blinn (198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또한 집단사진

치료를 통해 남녀중학생의 자기개념이 향상되었다는 J. Kim 

(201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처럼 사진치료는 중학생 

시기 긍정적인 자기지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이 

시기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을 특별하고 신비한 존재로 생각하

는 개인적 우상이나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주시하고 추종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사고 속에서 자신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Coopersmith, 1967 as cited i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4) 자신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중학생에게 긍정적인 자기지각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

은 매우 의미가 있다.  

둘째, 여중생에게 사진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자아존중감을 확인한 결과,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에 비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반면, 통제집단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상태에

서 두 집단 간 사후검사를 비교해 본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진치료를 활용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여중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진을 활

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

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J.-H. Choi, 2008)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 또한 대상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달리하여 사

진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자아존중감을 향상시

킨 연구들(Ammerman & Fryrear, 1975; G.-H. Han, 2015; Kang, 

2012; Y. H. Lee & Park, 2013)과도 결과적으로 일치함을 보여

준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사진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결과를 보고한 연

구(Yoo, 2014)와 영상매체 활용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학교부

적응 청소년에게 적용하여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 연구(Rhee 

& Park, 2013)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진치료가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키는 데 효과적인 도구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이를 본 연

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사춘기를 경험하

는 소녀들은 자신의 신체적 매력, 이성교제, 학업성취 그리고 

또래집단에서의 인기도 등에 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되

고,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의 손상을 입게 되는데(Simmons & 

Blyth, 1987),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하여 자기인

식의 변화를 만드는 사진치료적 접근은 이러한 여중생들에게 

매우 유용한 치료적 도구라 할 수 있다.  

셋째, 실험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해본 결과, 사진치료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여중생의 자기지각의 긍정적인 변화와 자아

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그 치료효과가 추

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우선 자기지각 점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직후,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추수검사에서는 사후검사보다 다

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진치료 집단상담이 부정

적인 자기지각을 가지고 있는 여중생들에게 자신을 긍정적으

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 점수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난 후 

현저히 향상되었고, 추수검사에서도 그 효과가 지속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자기지각과 비교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자기지각에 비해서 사후검사 점수의 상승률이 좀 더 낮았고, 

추수검사에서는 자기지각에 비해 점수가 덜 하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자기지각에 비해 비교적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는데, 이는 청소년 초기의 자기개념은 매우 일시적이고 변

화가 심하며(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4) 특히, 이 시

기 여자 청소년들은 모순된 자기묘사를 하는 등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기(O. B. Jung, 2015) 때문에, 그러한 심리적 특성이 반

영되어 나타난 결과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진치료 집

단상담이 이와 같은 여중생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그 

효과가 추후에도 지속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정체감과 자기개념이 형성되는 민감한 시기인 

초기 청소년기는 신체적 · 정서적 급격한 변화로 자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뿐만 아니라 초등

학교 때보다 심화된 교과학습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압박감 등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외모에 대한 관심과 미디어 등의 영향으

로 부정적 신체상, 열등감 등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기

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자기지각 및 자아존중감을 향

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실행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최근의 스마트폰 및 미디어 환경의 발전으로 사진 감

상과 사진 찍기가 매우 수월해진 환경에서 시각적 피드백과 

흥미 유발을 주요 특성으로 하는 사진치료를 활용하였다는 점

은, 추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접근을 위한 기초자료와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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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자기지각과 자아존중감에 있어 사진치료 프로

그램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그 효과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프로

그램은 앞으로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 청소년 상담 및 복지센

터 등에서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과 치료, 교육, 예방적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관련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을 서울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선별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효과를 전국 모든 남녀 중학생에게 일반화시키

는 데 무리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학생, 또는 

성별이나 연령을 달리하여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 참가한 대상자들의 질적인 변

화를 확인하는 절차 및 기록이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추후 연

구에서는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

해서 실험 참가자의 개별 관찰이나 심층면접을 포함한 통합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지속성 여부를 4

주 후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그 후 효과를 측정하기 못 하였다. 

추후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진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건전한 발

달을 위한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써 교육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진치료 연구가 더 많이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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